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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11.(수) 11:00

배포 일시 2022. 5. 11.(수) 09:00
5. 12.(목) 조간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과  장 김정락 (054-429-4151)

원산지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전용희 (054-429-4152)

유명 산지로 둔갑한 지역 농특산물 꼼짝마!

- 타 지역 농특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0개소 적발 -

주요 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타 지역 농특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한 업체 30개소 적발

 ◯ 점검 품목 : 이천 쌀, 성주 참외, 무안 양파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

 ◯ 점검 기간 : 3.21.~ 4.30.(40일간)

 ◯ 점검 결과 : 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6,400여 개소 점검, 30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

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①소비자 인지도, ②지역 생산량, ③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

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

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

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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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판매 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하여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적발하였다.

   * 적발 실적(30개소) : 시금치 6, 돼지고기 4, 마늘 4, 참외 3, 쌀 3, 한우 2, 양파 2, 대추 1, 

고구마 1, 구기자 1, 딸기 1, 장류(고추장 등) 1 

  주요 위반사례는 충남 00군 소재 000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청양산과 타 

지역(예산, 부여)산 구기자를 혼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면서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톤 / 위반

금액 2억 1천만 원)하다 적발되었고, 대구광역시 소재 000생산농가에서 대

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하여 관내 농협에 판매하

면서 참외의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80톤, 

위반금액 7억 2천만 원)하다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하였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공표하였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관원은 지역 농특산물 일제 점검과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

되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돼지 등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

(위반물량 907톤, 시가 58억 원 상당)를 적발하였다.

   * 적발 실적: 29개소(거짓 24, 미표시 5) / 위반 품목: 탕수육, 유산슬, 돈가스, 찹쌀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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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

붙임  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사례

     

http://www.koe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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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사례

 해남 고구마

 전남 나주시 소재 000판매업체는 영암, 무안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구입해 

온라인 쇼핑몰, 000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통신판매하면서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5톤 / 

위반금액 1,400만원)→ 형사입건 

 산청 딸기

 경북 김천시 소재 00유통업체에서 경남 합천, 경북 구미 등 타 지역 국내산 

딸기를 구입하여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딸기의 원산지를 “산청딸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50톤 / 위반금액 8억원)→ 형사입건

 포항 시금치

 대구광역시 소재 000도매시장 내 00도매업체에서 경남 고성에서 생산된 

시금치를 “남해 시금치”로, 경북 영덕에서 생산된 시금치를 “포항 시금치”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톤 / 위반금액 1,150만원) → 형사입건

 이천 쌀

 경기도 이천시 소재 쌀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용인산 쌀을 사용하여 만든 

쌀강정 제품에 쌀의 원산지를 “이천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1톤 / 위반금액 2,000만원) → 형사입건

 연천 막걸리

 경기도 연천군 소재 막걸리 제조업체에서 외국산 쌀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하면서‘외국산’ 원산지 표시와 ‘연천쌀로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재에 함께 표시하여 원산지 혼동우려표시 판매(위반물량 7톤 

/ 위반금액 445만원) → 형사입건


